
오늘은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이 들어 올려진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대로 매달려 있어요. 이것이 개신교와 가장 다른 부분이죠. 개신교회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다는 것이 개신교의 

주장입니다.  

우리 가톨릭의 해석은 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수난을 꼭 거쳐야 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거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서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는의미에서, 우리 가톨릭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분의 삶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죠.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예요.  십자가를 거쳐야 부활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시대에 시행 되었던 사형제도 중에 하나였죠.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저주의 상징이었지요. 이 십자가형은 로마에 대항한 정치범들에게만 처해진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으로,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 형이 선고되면, 마을 어귀에서 부터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형이 집행되는 언덕 으로 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숨이 멈출 때까지 몇날 며칠을 십자가에 매달아 뒀대요. 아주 끔찍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형장을 직접 보여주면서, 다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로마 정부의 아주 

단호하고 엄격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형에 처해진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들도 모두 저주를 받는다는 인간에게 내려지는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어요. 신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대요. 그런 죽음을 아무 죄없는 사람이 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박혔던 골고타 언덕에 지금은 아름다운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박혔던 그 구멍에 제대가 만들어져 있고, 신자들은 줄을 서서 그 구멍에 손을 직접 넣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박혀 있었던, 로마 문자 INRI 나무판이 예수님 무덤 성당에 남아서 보관되어 

있어요.  INRI 라틴어로,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뜻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을 선고 받은 

예수님의 죄목이죠. Iesus Nazarenus Rex Iudaeorum 의 약자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수백년간 수많은 십자가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골고타 언덕이 그 형집행 장소 중 하나였는데, 

골고타 언덕은 하얗고 회색 빛이 나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 화강암이 벌겋게 피로 불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언덕 밑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름다운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성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님 부활 성당이라고도 부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실제 쌓던 긴 천도 보관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태리의 토리노에 그 천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얼굴이 그대로 자국으로 찍혀 있어요.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 처형이, 그 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인간들에게 희망과 구원이 되었어요.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던 초대 교회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표지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사용했대요. 몰래 나무로 만든 조그만 십자가를 품에 지니거나 목에 



걸고 다니면서, 몰래 신앙 집회를 할때, 신자들의 신분증처럼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서로 십자가를 몰래 

보여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 했던 겁니다. 저도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신앙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늘 바라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며 

구원의 열쇠라는 진리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에 감사하고, 기꺼이 지고가려는 

사람은 드믑니다. 때로 피하고 싶은 것, 때로 지긋지긋해도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하는 것 쯤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가려고 한참 고민을 하던 무렵, 그 결정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30 대 초반 나이에, 

멀쩡이 회사 잘 다니고 있다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제가 되려고 할때, 아마도 짊어지고 가야할 십자가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평생 혼자 살아야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모르는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하고, 

평생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고, 막상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오는 선택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순간, 십자가를 지고 갈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들은 결코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예요.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랑 함께 져 주시는 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엄청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삶이 정말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문장을 접합니다. 17 자로 된 이 한 문장이, 창세기에서 

부터 요한 묵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인간의 비극과 가장 아름다운 

하느님의 영광이, 이 한 문장에 완전히 요약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 3:16) 

우리 신앙인들에게 십자가는 믿음이고 희망이고 사랑입니다. 높이 들어올려진 십자가를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